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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한국과 해외 4개국 2040세대 국민(일본, 프랑스, 독일, 스웨덴)을 대상으로 한 결혼∙출산∙육아 관련 인식 조사 결과
가 최근 발표돼 해당 자료를 살펴본다. 

• 먼저 현재 미혼자들의 결혼 의향을 살펴본 결과, 한국이 53%로 가장 높았고, 이어 스웨덴(50%), 독일(47%), 프랑
스(38%), 일본(32%) 순이었다. 

• 주목할 점은 남녀간 결혼 의향 차이이다. 특히 한국은 남성 58%, 여성 47%로, 남성이 11%p 더 높았는데, 10%p 
이상 차이가 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. 

• 또, 5개국 중 일본만 ‘여성’(34%)이 ‘남성’(31%)보다 결혼 의향이 더 높았다.

[한국 등 5개국 결혼·출산·육아 관련 인식 비교] 
한국, 결혼 의향 5개국 중 1위...남녀 간 의향 차도 가장 커!

[그림] 미혼자의 결혼 의향 (한국 등 5개국 20~40대 국민 대상, ‘결혼할 생각이 있다’ 비율*, %)

※출처 :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‘국외 인구정책 사례 연구’ 보고서 (최경덕 부연구위원), 2025.12. 
*4점 척도(결혼할 생각이 있다, 결혼할 생각이 없다, 생각해본 적 없다,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(모르겠다))

• 이번에는 5개국 국민들의 향후 출산 의향을 살펴본다. 향후 자녀를 낳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스웨덴
(43%), 프랑스(39%), 독일(39%)이 상대적으로 높고, 다음으로 한국(31%), 일본(20%) 순이었다. 

• 앞서 ‘미혼자의 결혼 의향’과 유사하게 일본을 제외한 4개국에서 남성의 출산 의향이 여성에 비해 높았으며, 특히 
한국에서 남성과 여성의 출산 의향 차이(14%p)가 가장 두드러졌다.

[그림] 향후 출산 의향 (한국 등 5개국 20~40대 국민 대상, ‘자녀를 낳을 생각이다’ 비율*, %)

한국 2040세대 출산 의향 31%, 남녀 격차(14%p) 두드러져!

한국 스웨덴 독일 프랑스 일본

3238
475053

국가 한국 스웨덴 독일 프랑스 일본

성별
남성 58% 53% 48% 41% 31%

여성 47% 48% 45% 35% 34%

(남성-여성) 11%p 5%p 3%p 6%p -3%p

※출처 :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‘국외 인구정책 사례 연구’ 보고서 (최경덕 부연구위원), 2025.12. 
*4점 척도(낳을 생각이다, 낳지 않을 생각이다, 생각해본 적 없다,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(모르겠다))

스웨덴 프랑스 독일 한국 일본

20
31393943

국가 스웨덴 프랑스 독일 한국 일본

성별
남성 46% 43% 42% 38% 19%

여성 40% 35% 35% 24% 22%

(남성-여성) 6%p 8%p 7%p 14%p -3%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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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출산 의향이 있는 자들에게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를 물은 결과, 평균 계획 자녀 수는 한국이 1.74명으로 가장 적었
다. 독일과 스웨덴이 2.35명으로 가장 많았고, 프랑스(2.11명), 일본(1.96명)이 뒤를 이었다.
[그림] 계획하는 자녀 수 (한국 등 5개국 20~40대 국민 대상, 평균)

※출처 :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‘국외 인구정책 사례 연구’ 보고서 (최경덕 부연구위원), 2025.12.

• 자녀 출산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물은 결과, 긍정적 영향으로는 ‘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진다’에 5개국 모두 
절반 이상 동의했으며, 그중 한국이 74%로 가장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. 

• 부정적 영향 중 ‘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’에 대한 동의율 역시 한국이 93%에 달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. 다
음으로 독일 78%, 프랑스 76%, 일본 73%, 스웨덴 65% 순이었다. 

• ‘자녀 출산으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질 것’과 ‘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것’ 모두 한국이 5개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난 
점에 대해 연구팀은 경제적 부담이 한국의 낮은 합계 출산율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. 

• 즉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,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면, 향후 출산율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
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.

[그림] 자녀 출산이 삶에 미치는 긍∙부정적 영향 (한국 등 5개국 20~40대 국민 대상, ‘전적으로+약간 동의한다’ 비율*, %)

한국민, 자녀 출산으로 얻는 기쁨도 크겠지만(74%), 경제적 부담도 늘 것(93%)!

※출처 :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‘국외 인구정책 사례 연구’ 보고서 (최경덕 부연구위원), 2025.12. 
*5점 척도

독일/스웨덴 프랑스 일본 한국

1.74명1.96명2.11명2.35명

5개국 중 한국, 평균 계획 자녀 수(1.74명) 가장 적어!

한국 프랑스 스웨덴 독일 일본

5863656874

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진다

한국 독일 프랑스 일본 스웨덴

65737678
93

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


